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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중소 규모 시영 프로젝트들을 위한 채권 보증업체의 인가를 발표 
 

이 프로젝트는 뉴욕주의 소규모 시, 읍, 마을 등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금융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재정 서비스부 (DFS)가  Build America 상호 보증 회사(BAM)를 
미국의 시정부 규모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첫번째 채권 보증업체로 인가했음을 발표했습니다. 
BAM사는 6억 달러의 최초 자금 지원을 받은 후 Standard & Poor's사로부터 “AA” 등급(안정된 
전망과 함께)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채권 보증업체가 되었습니다. 
 
“뉴욕주는 혁신적인 새로운 사업체들의 육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Build America사는 소규모 지역 
정부들이 필수적인 프로젝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경제를 
강화하는 한편, 뉴욕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들의 경비를 절약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Benjamin M. Lawsky 재정 서비스부 관리국장은 “Cuomo 주지사는 뉴욕이 계속해서 약동적인 재정 
서비스 센터의 위치를 유지하도록 전념하고 있습니다. BAM사의 독특한 사업 모델은 뉴욕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사는 조규모 및 중간 규모 커뮤니티들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재정 서비스부는 BAM사를 
밀접하게 감시하여 지난 경제 위기 중 채권 보험 시장이 당면했던 문제들의 재발을 방지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M사는 소규모 및 중간 규모 시정부 채권 시장에 채권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7천5백만 달러 한도의 지방채 제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BAM사는 투자 등급 일반 보증채 또는 
필수적인 정부 시설 및 서비스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수익 채권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 
것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경제 위기 중 채권 보험회사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던 업무 수단인 
구조화 증권(structured security)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상호 보험 
회사로서 보험 증서 발행자 겸 보험 가입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BAM사는 2012년 9월에 첫번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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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BAM사의 본부는 뉴욕시에 소재할 것입니다. 이 보험회사의 처음 고용 
직원 수는 40명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직원수가 약 1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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